
2021년이 재연되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첫날 50%로 찍어, 역대 최고 기록.

조합원의 파업 의지 하늘을 뚫을 기세!

6월 28일부터 시작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하루 만에 

60%를 넘겼다. 6월 29일 오전 기준 안암 60.1%, 구로 

64.9%, 안산 66.3%로 파업의 열기가 확인되고 있다.

2021년도 노사가 맺었던 합의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

는데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다는 것은 지난 2년

간 의료원이 조합원들에게 해줘야 할 것을 해주지 않았

던 것에 대한 실망이며, 직원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

음에 대한 분노인 것이다.

가자! 총파업으로! 가자! 권리 찾으러!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다고 해서 그로 인한 어려움

을 직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미래를 위한다며 직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된다. 

의료경쟁의 심화 속에서 고대의료원이 진일보 하기 위

한 정책 마련은 의료원과 직원 간의 결단과 협력 속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조합원을 실은 파업열차는 우리들의 노동을 갉아먹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희생만을 강요하는 고대의료원역

으로 가는 궤도를 탈선한다.

조합원의 힘으로 움직이는 파업열차는 환자안전과 직원

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가 그려지는 새로운 고대

의료원역을 찾아가는 정당하고 자랑스러운 투쟁의 선로

로 올라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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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9.2 노정합의 이행-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확충! 의료민영화 저지! 산별교섭 정상화・제도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표율 하루 만에 50% 넘어

파업의 급행열차 탑승완료!
D-15

6월 28일(수)- 7월 3일(화)

쟁의행위 찬반투표

7월 12일 파업전야제

D퇴근, off 참석

7월 13일 총파업

No 출근!!

D, E, N 근무자 참석7월 4일(화)

7월 10일(월)- 7월 12일(수)

N퇴근자 피켓선전전

함께 하면 승리한다!
같이 갔다 같이 오는
조합원 참가 일정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7월 총파업투쟁을 예고한다!

보건의료노조 쟁의조정신청
전국 동시 기자회견 진행

우리는 지금 병원의 요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어제인 28일 보건의료노조 쟁의 조정신청 기자회견에 

노재옥 지부장과 이용은 총무부장이 참가했다. 

지난 5월부터 교섭을 진행해온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

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6월 27일 노동위원

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동시 쟁의 조정신청에

는 128개 지부 147개 사업장이 참가했으며 우리지부 역

시 같은 날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올해 동시 쟁의조정 신청 규모는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로 2021년 124개 지부 136개 지부를 뛰어넘는

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보건의료노조는 더 이

상 방치할 수 없는 의료붕괴 위기 상황에서 지난 5월부

터 대사용자 교섭과 대정부 협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용자측도 정부측도 책임있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

고 있다”며 조정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사용자와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7월 13일부터 7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용은 총무부장 현장의 고충 전해,

이어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용은 부장이 발언자로 참석해“6개

월의 트레이닝 기간 무보수로 일했으며 2년 2개월의 비

정규직 기간을 버티며 정규직이 되었다”,“환자의 안

전을 생각해야 하는 병원에서 인력이 없어 혼자근무를 

하는 처지다. 매일 수백 건의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서 

거동이 힘든 환자를 부축해줄 동료가 없었다. 매뉴얼에

는 3인 1조 혹은 4인 1조 근무를 통해 상황을 대처하도

록 되어 있으나 내가 배정된 검사실의 업무를 처리하기

도 힘들어 옆 검사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알기도 힘든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기계처럼 환자의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병원에서 

9.2 노정합의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한다는 소식을 들

었을 때 방사선사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기술직 직원들

은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속절없이 2년이 

지났고 동료들은 일터를 떠나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 

지난 정부의 사회적 약속은 모른체 해도 되는 것인가. 

약속은 이행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적정인력 기준 마

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